
휘발유, 서울 평균가격 2100원 육박
종로․중․용산․강남 2200원대로 상승 … 정유기업 1010.3원 공급

서울 25개 자치구의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휘발유 평균가격이 심리적 마지노선인 리터당 2000원대에 모두

진입했다.

한국석유공사의 가격정보 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3월7일 오후 5시 기준 강북구의 주유소 휘발유 평균가격

이 리터당 2000원을 기록해 서울 자치구 가운데 마지막으로 2000원대에 올라섰다.

광진구(2008원), 도봉구(2023원), 동대문구(2019원), 은평구(2027원), 중랑구(2007원) 등 5개구의 휘발유 가격

도 최근 2000원을 뛰어넘었다.

강북구를 포함한 6개 자치구를 제외한 19개구는 2월 초 모두 2000원대에 진입했었다.

휘발유 평균가격이 가장 비싼 구는 종로구로 3월7일 기준 2246원이었고 중구(2237원), 용산구(2223원), 강남

구(2211원) 등도 2200원대로 상대적으로 평균가격이 높았다.

서울지역 평균 휘발유 가격은 2월22일 2070.01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뒤 연일 오르고 있으며, 3월6일

기준으로는 2091.51원으로 2100원에 육박했다.

전국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휘발유 평균가격 역시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주유소 휘발유 평균가격은 2월23일 1993.82원으로 역대 최고치인 2011년 10월23일 1993.17원을 뛰어넘었고

이후에도 가파르게 상승해 연일 최고가격을 경신하고 있으며, 3월6일 기준 2017.96원으로 1월6일(1933.51원) 이

후 2달간 하루도 빠짐없이 올랐다.

석유공사는 “최근 정유기업의 휘발유 공급가격이 사상 최고치(1010.3원)를 기록함에 따라 국내 석유제품 가

격도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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